
포교사단 출범 10주년을 축하하며

포교가 수행, 수행이 곧 포교라는 마음으로 전법의 서원을 실

천하는 포교사단 출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취

적이고 역동적으로 활동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포교

사단의 활동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경제 만능과 무분별한 개발로 생명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

다. 이런 시대에 재가불교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하는 일이 있

다면 그것은 바로 포교사 여러분들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전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양이나 특성에 

따라 포교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보살행을 실천한다는 것은 

한국불교의 아름다운 희망입니다. 

포교는 불교 그 자체이자 불교의 미래입니다. 포교는 남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더불어 나도 행복해지는 자리이타의 길입니

다. 따라서 포교란 강한 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화무십일홍이

라 꽃도 열흘을 못 갑니다. 하지만 뿌리가 건실하면 다음 해

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력이 없는 사람은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내

가 좋아서 원력으로 하면 오래오래 할 수 있습니다. 포교사 

여러분들도 부루나 존자와 같은 원력으로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참다운 포교사의 길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나는 바람과 같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않는 우공이산(愚公移

山)의 길입니다. 좋은 나무들이 모여서 좋은 숲을 만들듯 다

시 10년, 100년을 내다보며 신나게 포교하는 포교사단이 되

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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